
Clinical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19;31(4):18-27
https://doi.org/10.7730/JSCM.2019.31.4.18

Received September 16, 2019  Revised September 30, 2019  Accepted November 07, 2019
Corresponding author  Seong-Sik Par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undang orient medical hospital of Dongguk university, 
87-2, Sunae 3-dong, Bundang-gu, Seoungnam-si, Gyeonggi-do, 463-865, Rep. of Korea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사상체질에 따른 감각 반응 차이 연구

박세원1․김태영1․배효상2․박성식2*

1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전문수련의, 2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수

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Sensory Respons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Se-Won Park․Tae-Yeong Kim․Hyo-Sang Bae․Seong-Sik Par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ifferences in sensory responses(Visual, Auditory, Olfactory and Taste responses)

among Sasang Constitution.

Methods
We recruited 90 healthy subjects who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30 Soeumin, 30 Soyangin, 30 Taeeumin). First, 

subjects saw the photo of ‘the dress' and were asked to answer three questions about 'the dress'. And we evaluated auditory 

function by a Tone Deaf Test(TDT) and Adaptive Pitch Test(APT). Olfactory function was evaluated by using Korean 

Version of Sniffing' Sticks(KVSS) Test II and Taste function was evaluated by using taste strips.

Results and Conclusion
1. Overall, 60% of subjects described 'the dress' as blue/black(B/B); 23.3% as white/gold(W/G); 16.7% as something 

else, and the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of reporting color of 'the d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2. As the result of analysis of taste strip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that Soyangin

scored higher than Soeumin in sweet taste score.

3. As the results of analysis of auditory function test(TDT, APT) and that of olfactory function test(KVSS Test II)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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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감각(Sensation)은 지각 대상인 객체와 몸과 마음이

라는 주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지각(Perception)은 이러한 

행위의 주체가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1. 

외부 자극에 의한 감각은 눈, 코, 입, 귀와 같은 감각 

기관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감각 정보는 중추 신

경계의 특정 구조로 전달되어 시각 피질, 청각 피질과 

같은 뇌의 피질로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다2.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며, 

네 체질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3. 󰡔東
醫壽世保元󰡕에 나타난 耳目鼻口는 단순히 감각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체질

에 따른 생리적인 차이는 감각과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사상체질별로 감각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4-6, 청각, 시각, 후각, 

미각의 기능을 함께 측정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

다. 이에 본 저자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의 기능 검사

를 통하여 각 감각의 민감 정도가 개인별 구분지표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질별 감각 기능의 민감 정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바이다.

Ⅱ. 硏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동국대학교 한방

병원에서 청각, 시각, 후각, 미각의 기능과 인지 반응

도의 차이 분석을 통해 체질 진단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감각별 반응도를 연구하기 위해 모집한 연구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태양인을 제외한 四象

人을 각각 30명씩 선발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눈, 코, 입, 귀에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청각, 시각, 후각, 미각에 장애 판단을 받은 자 등 실험

이 곤란한 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

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와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하였다(IRB No. 2018-02-003).

2. 연구방법

1) 사상체질 진단

사상체질진단은 한의학 연구원 체질진단시스템

(K-Prism)의 설문, 음성, 안면, 체형 데이터의 결과 및 

사상체질분류검사(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적

으로 사상체질 전문의가 임상적으로 진단하여 체질을 

판정하였다.

2) 청각 기능검사

청각 기능검사는 Tone Deaf Test(TDT)와 Adaptive 

Pitch Test(APT)를 시행하였다. 검사는 동일한 장소에

서 검사자가 준비한 동일한 이어폰을 이용하여 진행

되었다. 먼저, TDT는 http://jakemandell.com/tonedeaf/ 

에서 제공하는 총 36개의 음원을 피험자에게 듣게 하

여 처음에 들은 음원과 나중에 들은 음원이 동일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하여 정답률을 측정하였

다. APT는 http://jakemandell.com/adaptivepitch/ 에서 

제공하는 서로 다른 2가지 음을 이어서 듣게 한 후 

2번째로 들은 음이 첫 음과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기록하게 하고 정답인 경우 2음의 차이를 좁혀서 몇 

Hz 차이까지 구분이 가능한지를 측정하였다7.

3) 시각 기능검사

시각 기능검사는 드레스 사진을 이용한 색상 인식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피험자들은 동일한 장소 및 동

일한 시간에 검사자가 준비한 드레스 사진(Figure 1)을 



20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Sensory Respons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보고 총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드레스 

사진은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uzzfeed.com /cat 

esish/help-am-i-going-insane-its-definitely-blue?utm_ 

term=.lmjEv0oXWe#.fwA6n2XDB4)에서 다운받아 동

일한 모니터(LG15U550-GR38K. Intel(R) HD Graphics 

5500)로 제공되었다.

먼저, 드레스 사진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드레스

의 바탕색과 레이스의 색깔을 답하도록 하였다. 다음

으로, 드레스의 전반적인 색깔을 동일한 색깔로 표현

했을 때 개인마다 인식한 색깔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드레스의 바탕 부분(ⅱ, ⅲ) 또는 레

이스 부분(ⅰ, ⅳ)에 표시된 번호에 해당하는 색깔을 

색상 스펙트럼표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ⅱ, ⅲ부분은 

우측 스펙트럼표(White/Blue)에서 색깔을 고르도록 

하였고, ⅰ, ⅳ부분은 좌측 스펙트럼표(Gold/Black)에

서 색깔을 고르도록 하였다. 색상 스펙트럼표에는 각

각의 색깔에 1~11까지 번호를 붙여 피험자가 인식한 

색깔을 숫자로 고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펙트럼표

에 나타난 각각의 색깔은 삼원색(RGB) 형식으로 표현

하여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Table 1). 마지막으로, 각 

개인마다 특정 색깔(금색, 검은색, 흰색, 파란색)의 범

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색상 

관용도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색상 스펙트럼표에서 본

인이 생각하는 네 가지 색(금색, 검은색, 흰색, 파란색)

의 범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6.

Table 1. RGB Value of the Spectrum

Left Spectrum

(Gold, Black)

Right Spectrum

(White, Blue) 

R G B R G B

1 211 200 182 255 255 255

2 198 186 160 235 236 241

3 187 172 139 215 217 229

4 174 160 123 195 196 214

5 161 148 104 173 178 200

6 149 135 90 153 160 188

7 118 105 71 133 137 162

8 85 77 56 113 115 136

9 57 53 42 94 95 115

10 30 29 25 76 77 95

11 10 4 4 56 62 78

4) 후각 기능검사

후각 기능검사는 한국형 후각 검사(Korean Version 

of Sniffin' Sticks Test II- KVSS Test II 이하 KVSS Test 

II)를 이용하였다. KVSS Test II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ⅰ
ⅱ

ⅲ

ⅳ

Gold

Black

 White

Blue

Figure 1. The original photo of 'the dress' and colo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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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로 구성된 Sniffin' Sticks를 이용하여 한국인에게 

적합하게 구성된 후각검사로, 후각 역치 검사(Olfactory 

threshold test), 후각 식별 검사(Odor discrimination test), 

후각 인지 검사(Odor identification test)로 구성되어 있

다. 후각 검사는 조용하고 환기가 잘 되며 다른 냄새가 

없는 실내에서 검사자와 피검자가 일대일로 진행하였

으며 검사를 하기 1시간 전부터 피검자는 물 이외에는 

어떠한 음식이나 음료수도 섭취하지 않도록 하였고 

흡연을 금하였다. 16가지 농도의 부탄올이 들어있는 

후각 검사용 펜을 준비하여 후각 검사용 펜의 뚜껑을 

열고, 피검자의 코 2-3cm 앞에서 3-4초 정도 좌우로 

흔들어 냄새를 맡게 하였고, 후각 탈감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3개의 검사 사이에는 약 3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였다.

먼저 후각 역치 검사는 검사자가 피검자에게 가장 

고농도인 1번 펜의 냄새를 맡게 하여 익숙하게 한 후에 

후각의 순응을 피하기 위하여 약 3분 정도 지난 후 

가장 저농도인 16번부터 검사를 시작하며, 3개의 펜을 

무작위 순으로 냄새 맡게 하여 부탄올이 포함된 펜을 

선택하게 하였다. 만약 부탄올이 포함된 펜을 맞추지 

못하면 2단계 높은 농도의 번호로 올라가게 되며, 부탄

올이 포함된 펜을 연속해서 2번 맞히면 1단계 내려가

는 방법으로 7개의 전환점이 생길 때까지 시행하였다. 

7개의 전환점 중에서 마지막 4개의 전환점의 점수를 

평균하여 후각 역치 검사의 점수로 기록하였다.

후각 식별 검사는 검사자가 피검자에게 3개가 1쌍

으로 이루어져 있는 펜을 차례로 맡게 하는데, 이 중에

서 2개는 같은 냄새가 나며 나머지 1개는 다른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 피검자가 1번부터 16번까지의 각각의 

냄새에 대하여 다른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

게 하여 정답을 맞힌 개수를 점수로 기록하였다.

후각 인지 검사는 총 16개의 후각검사용 펜의 냄

새를 피검자가 맡게 한 후 4개의 보기 중 1개를 선택

하게 하여 정답을 맞힌 개수를 점수로 기록하였다

(Table 2).

위의 방법에 의해 얻어진 점수를 합쳐 Threshold- 

Discrimination-Identification score(T.D.I. score)로 나타

내어 27.25점 이상은 후각정상군(normosmia), 20.25점 

이상 27점 이하는 후각감퇴군(hyposmia), 20점 이하는 

후각소실군(anosmia)로 분류하였다8.

5) 미각 기능검사

미각 기능검사는 맛(단맛, 쓴맛, 신맛, 짠맛)의 농도

가 1~4단계로 다르게 구성된 Taste strip paper를 이용

1 오렌지* 복분자 딸기 파인애플

2 연기 접착제 가죽* 풀

3 꿀 바닐라 초콜릿 계피*

4 파 박하* 전나무 양파

5 코코넛 바나나* 호두 버찌

6 복숭아 사과 레몬* 자몽

7 감초* 버찌 껌 과자

8 겨자 고무 박하 송진*

9 양파 양배추 마늘* 당근

10 담배 커피* 포도주 연기

11 멜론 복숭아 오렌지 사과*

12 간장* 후추 계피 겨자

13 배 자두 복숭아 파인애플*

14 녹차 나무딸기 장미* 버찌

15 참기름* 럼주(술) 꿀 전나무

16 빵 생선* 치즈 햄

*correct answer

Table 2. Illustrative Example of Odor Identific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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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하였다. 검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피험자는 

물 이외에는 어떤 음식이나 음료수도 섭취하지 않도

록 하였고, 흡연을 금하였다. 먼저, 4가지 농도의 Taste 

strip을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올라가면서 맛보게 

하며, 같은 농도수준 안에서는 맛의 순서가 불규칙하

도록 사전에 평가 순서를 정하였다. 피험자는 Taste 

strip의 끝 2cm 부분을 혀 한가운데에 놓고 입을 닫은 

뒤 맛을 최대 10초 동안 맛보고, 평가 설문지에서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중 하나를 골라 표시하였다. 하나의 

strip을 평가한 뒤에는 증류수로 입을 헹구고 다음 strip

을 평가하게 하였으며, 정답을 맞힌 개수를 점수로 

측정하였다9.

6)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 처리는 SPSS 21.0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유의수

준은 p<0.05로 정하였다. 색상인식실험에서 드레스의 

색깔과 사상체질 유형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그 외, 체질에 

따른 평균비교는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집단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Ⅲ. 結果

1. 일반적 특성

총 90명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평균연령

은 25.13±4.63세, 중앙값은 24.0세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54명(60%), 여성이 36명(40%)이며, 남성의 평

균연령은 25.39±4.86세, 여성의 평균연령은 24.75± 

4.31세였다. 사상체질별 분포는 소음인이 30명(남자 

20명, 여자 10명), 소양인이 30명(남자 15명, 여자 15

명), 태음인이 30명(남자 19명, 여자 11명)이었으며, 

체질별 성별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78) 

(Table 3).

2. 체질별 청각 기능 분석

APT 결과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순으로 두 음의 

높이차이가 높았으며, TDT 결과 소양인, 소음인, 태음

인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Table 4).

3. 체질별 시각 기능 분석

1) 드레스 색깔 선택 비율 결과

흰/금, 파/검, 그 외 응답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에서 파/검을 선택한 비율이 

Age Soeum(%) Soyang(%) Taeeum(%) Total(%)

Male 25.39±4.86 20(22.2) 15(16.7) 19(21.1) 54(60)

Female 24.75±4.31 10(11.1) 15(16.7) 11(12.2) 36(40)

Total 25.13±4.63 30(33.3) 30(33.3) 30(33.3) 90(100)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lues are expressed by number(percentage) or mean ± S.D.

Sasang Constitution(Mean±SD)
p-value

Soeum Soyang Taeeum

APT 4.87±3.10 5.74±3.08 4.84±3.34 0.242

TDT 75.83±7.30 75.37±8.98 77.51±7.91 0.556

Table 4. Results of APT, TD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PT : Adaptive Pitch Test

TDT : Tone Dea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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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금 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p=0.044)(Table 5).

2) 드레스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색상에서의 체

질별 차이

ⅰ,ⅳ부분에서는 소음인>소양인>태음인 순으로 

레이스 부분을 금색 쪽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

으며, ⅱ부분에서는 소음인>태음인>소양인 순으로, 

ⅲ부분에서는 태음인>소음인>소양인 순으로 해당 부

분의 색상을 흰색 쪽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으

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Sasang Constitution Mean±S.D. p-value

ⅰ

Soeum 6.20±1.56

0.700Soyang 6.10.±1.49

Taeeum 6.00±1.02

ⅱ

Soeum 5.43±1.28

0.473Soyang 4.97±1.85

Taeeum 5.10±1.49

ⅲ

Soeum 5.90±1.49

0.724Soyang 5.47±1.87

Taeeum 6.07±1.34

ⅳ

Soeum 8.00±1.20

0.635Soyang 7.80±1.77

Taeeum 7.40±1.73

Table 6. Differences among Sasang Constitution in Color
Number of Specific Parts of 'the dress'

ⅰ, ⅳ : Gold/Black spectrum

ⅱ, ⅲ : White/Blue spectrum

3) 색상 관용도 결과

금색, 흰색의 경우 소양인>소음인>태음인 순으로 

관용도의 평균값이 소양인이 가장 높았으며, 검은색

은 소음인>태음인>소양인, 파란색은 소음인>소양

인>태음인 순으로 소음인이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Sasang Constitution Mean±S.D. p-value

Gold

Soeum 3.23±2.31

0.250Soyang 3.47±2.08

Taeeum 2.60±1.67

Black

Soeum 2.00±0.64

0.515Soyang 1.83±0.79

Taeeum 1.87±0.57

White

Soeum 1.13±0.35

0.355Soyang 1.23±0.50

Taeeum 1.10±0.31

Blue

Soeum 3.53±2.52

0.565Soyang 3.20±2.81

Taeeum 2.87±2.32

Total

Soeum 9.90±4.16

0.338Soyang 9.73±5.13

Taeeum 8.43±3.57

Table 7. Differences among Sasang Constitution in the 
Tolerance of Colors 

4. 체질별 후각 기능 분석

체질별 후각 기능의 차이 여부를 확인한 결과 KVSS 

Test II에서 T.D.I. Score의 평균 점수는 태음인>소음

인>소양인 순서로, 태음인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8).

Sasang Constitution
χ2 (p)

Soeum Soyang Taeeum

W/G(%) 2(6.7) 11(36.7) 8(26.7)
9.711*

(0.044)
B/B(%) 23(76.7) 16(53.3) 15(50.0)

Other(%) 5(16.7) 3(10.0) 7(23.3)

Table 5. Differences among Sasang Constitution in the Colors of 'the dress'  

*
p-value<0.05

W/G : White/Gold

B/B : Blue/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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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질별 미각 기능 분석

신맛은 소음인>소양인>태음인 순으로 수치가 높

게 나왔으며, 쓴맛은 소음인>태음인>소양인 순서로, 

단맛, 짠맛은 소양인>태음인>소음인 순으로 높게 나

왔으며, 총점은 소양인>소음인>태음인 순으로 높게 

나왔으나 단맛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49). Mann-whitney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단맛을 잘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15)(Table 9).

Ⅳ. 考察

감각은 고대의 철학자와 과학자들로부터 현재의 

인지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로

운 주제이며 여전히 논의되어지고 있는 대상이다. 인

간은 감각 과정을 통해 외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지각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감각과 

지각의 과정을 통해 의식적 존재가 된다10. 또한, 주관

적인 뇌의 해석 과정에 따라 개인마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11.

동무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에서 耳目鼻口

를 밖으로 표출된 감각기관으로 설정하고 이를 天機

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으며1), 사상인에 따라 耳目

鼻口의 聽視嗅味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하였다2).

현재까지 체질별 감각의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

로는 시각 및 청각의 반응 속도를 통한 체질별 감각 

차이에 대한 연구4와 체질별 미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탕약의 맛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5 

및 동일한 드레스 사진을 보고 체질별로 색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는지에 관한 연구6가 있었으나, 체질별

로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기능의 차이를 함께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먼저, 청각 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음의 

높이 차이를 분별하는 테스트인 APT는 태음인, 소음

1)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性命論｣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耳目鼻口 觀於天也...”

2)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擴充論｣ “太陽之耳 能廣博於
天時而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陰之鼻 能廣博於
人倫而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 能廣博於
世會而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少陰之口 能廣博於
地方而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Sasang Constitution(Mean±SD)
p-value

Soeum Soyang Taeeum

Olfactory threshold test 8.65±1.99 8.00±1.89 8.34±1.62 0.462

Odor discrimination test 12.20±1.81 12.30±1.93 12.87±1.50 0.427

Odor identification test 13.33±1.32 13.57±1.17 13.53±1.14 0.729

T.D.I. Score 34.18±3.01 33.87±2.92 34.74±2.91 0.315

KVSS Test II : Korean Version of Sniffin' Sticks Test II

T.D.I. Score : Threshold-Discrimination-Identification Score

Sasang Constitution(Mean±SD)
p-value

Soeum Soyang Taeeum

Sour 3.37±0.96 3.03±1.16 3.00±1.11 0.294

Bitter 3.33±0.80 3.13±1.04 3.23±1.10 0.802

Sweet 3.53±0.63 3.83±0.53 3.63±0.72 0.049*

Salty 3.13±1.14 3.63±0.67 3.47±0.86 0.201

Total 13.37±2.39 13.63±2.27 13.33±2.62 0.907

*p-value<0.05

Table 9. Results of "Taste strip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Table 8. Results of KVSS Test II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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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양인 순으로 두 음의 높이차이가 높게 나타나, 

소양인이 두 음 사이의 높이 차이를 알아내는 분별력

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음의 지각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테스트인 TDT 결과 소양인, 소

음인, 태음인 순으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나 태음인이 

음 판별력과 음악적 기억 능력이 다른 체질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

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로, 연속수행검사로서 

ADHD 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신 등4의 연구에 따르면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청각자극 반응측정 속도가 

빠르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와는 검사 방법이 상이하

여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드레스 사진의 색깔을 중심으로 색각에 

대한 체질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드레스 사진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주로 조명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

며12-13, 그 밖에 유전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14 

및 fMRI를 이용하여 흰/금과 파/검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정 뇌 영역의 활동량의 차이를 측정한 연구15 등 

드레스 사진을 다르게 보는 이유에 대하여 다양한 연

구가 보고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드레스 사진을 이용

하여 체질에 따라 색을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드레스 색

깔 선택 비율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모두 파/검을 

선택한 비율이 흰/금 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44). 드레스의 특정 부분에

서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ⅰ, ⅳ부분에서는 소음인>

소양인>태음인 순으로 레이스 부분을 금색 쪽으로 인

식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ⅱ부분에서는 소음인>태

음인>소양인 순으로, ⅲ부분에서는 태음인>소음인>

소양인 순으로 해당 부분의 색상을 흰색 쪽으로 인식

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색상 관용도를 분석한 결과 금색, 

흰색의 경우 소양인>소음인>태음인 순으로 관용도의 

평균값이 높아 소양인이 금색, 흰색의 범위를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검은색은 소음인>태음인>

소양인, 파란색은 소음인>소양인>태음인 순으로 소

음인이 평균값이 가장 높아 소음인이 검은색과 파란

색의 범위를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동일한 드레스 

사진을 이용하여 연구한 기존 연구에서는 체질군에 

따라 드레스의 색깔을 선택하는 비율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드레스의 특정 부분(ⅱ부분)과 색상 

관용도 중 검은색에서 소양인과 태음인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전 연구에서는 

체질별 피험자의 수가 동일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각 체질군을 30명씩 선발하여 진행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피험자의 수가 적다는 제

한점이 있어 현재로서는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

과가 충돌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향후 동일한 

조건하에 대규모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KVSS Test II를 이용하여 체질별 후각 기

능의 차이 여부를 확인한 결과 T.D.I. Score의 평균 점

수는 태음인>소음인>소양인 순서로, 태음인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Taste strip paper를 이용하여 체질별 미

각 기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맛은 소음인>소양

인>태음인 순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으며, 쓴맛은 소

음인>태음인>소양인 순서로, 단맛, 짠맛은 소양인>

태음인>소음인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총점은 소양

인>소음인>태음인 순으로 높게 나왔으나 단맛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을 실

시한 결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단맛을 잘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탕약 맛에 대해 사상체질별 차이

를 연구한 손 등5에 따르면 향사양위탕의 단맛에서 

소양인이 소음인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

다. 그러나, 진 등16의 연구에 따르면 소양인은 매운 

맛을 선호하고, 소음인은 단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고, 박 등17은 소음인과 태음인이 단맛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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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맛의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이기 때문에 미각 기능을 객관적으로 측

정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본 연구는 피험자의 수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실험에서 태양인이 제외되어 네 체질간의 차이를 파

악하지는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실험을 한 

차례만 진행했기 때문에 개인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향후 동일한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의 기능 검사를 

통해 체질별로 각 감각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 

드레스('the dress')를 이용한 색상인식실험과 Taste 

strip paper를 이용한 미각 기능검사에서 유의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감각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 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네 

가지 감각들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아보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結論

1. 색상인식실험 결과 드레스의 전반적인 색깔을 

파/검(B/B)으로 인식한 경우가 흰/금(W/G) 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2. Taste strip paper를 이용하여 체질별 미각 기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양인이 소음인 보다 단맛

을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각 및 후각 기능검사에서는 체질 간에 감각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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